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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ructural model based on Bronfenbrenner’s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theory, that illustrates relationships of happiness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Methods: Study participants were 357 college students recruited from five universities throughout the 
convenience sampling. Self-reporte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18 to January, 2019.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students' happiness. Results: The tested model demonstrated the 
acceptable model fit compared to the hypothesized model, that explained college students’ happiness with 68.7% 
accuracy. Positive family function, high self esteem and ego-resilience wer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happiness for college students. However, positive friend support was not significant in our model. Conclusion: Our 
study findings suggest that both family and individual interventions are required to reduce negative emotions and 
increase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In particular, multicomponent interventions should include the concepts of 
self esteem, ego-resilience, and family function in terms of assessment and intervention contents tailored to Korea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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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행복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주관적인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ing)이자, 삶을 자신

의 기준에 의거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느끼는 자기 만족감

이다[1,2]. 또한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온 삶의 최종 목표이

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다[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 유엔 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에 따르

면,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 생산이나 건강기대수명 등 행복도

를 나타내는 객관적 행복감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국민이 스

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났다[3]. 이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내어 물질

적 풍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물질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개인의 만족감은 

낮아지게 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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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based on ecological model.

간의 관계는 점점 메말라가고 삭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덕성의 결핍, 정신건강의 황폐화 등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들

이 생겨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행복감을 낮게 평가하는 것

과도 관련된다[4,5].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지수

는 10점 만점에 6.84점으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대학 진학을 위하여 교사나 부모에 의한 지

나친 통제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대부분의 시간을 과도한 

학업성취로 소비하였으며,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자기탐색, 가

치의 수용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

리나라 고용전쟁에 맞서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다

[6,7].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낮은 주관적 행복지수

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하며, 대

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Bronfenbrenne의 생태학적 모형[8]은 인간에 영향을 미치

는 생태학적 환경의 둥지 구조를 제시하였는데, 인간과 환경 간

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이라

는 유기체와 환경을 하나의 생태계로 간주하였다. 또한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관점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차원의 환경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접

근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러한 접근은 필연적으로 환경적 존

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감정 및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위해 요구되고 있다[8]. 구체적으로 생태학적 모형은 인간의 

감정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을 생태학적 환경으

로 보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인관

계 및 조직적 차원(사회적 지지, 가족) 등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8,9]. 이는 생태학적 모형[8]에 근거하여 필연적으로 환경

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감정 

중 하나인 행복감을 설명하는 변수를 찾고 설정하는 데 적합한 

접근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특성인 

개인 수준과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적 특성인 대인관계 및 조직 

수준의 차원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들을 생태학적 구조모형과 연관시켜 구축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은 연구들에

서 밝혀졌다. 대학생의 행복감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심리 ․ 
성격적 요인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냈으며[7] 그 

중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셀프리더십, 인성능력 등이 행복

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4,5], 이외에도 건

강한 가족기능, 높은 사회적 지지, 긍정적 대인관계 일수록 행

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4,5,10]. 이를 토대로 본 연구

는 대학생의 행복감의 영향요인들을 생태학적 모형[8]에 따라 

개인수준의 차원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을, 대인관계 및 조

직수준의 차원은 가족기능, 친구 지지를 변수로 하여 개념적 기

틀을 제시하였다(Figure 1).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행복

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행복감의 영향요인들의 상관관계나 회

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여 그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생태학적 모형[8]에 

따라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들 간의 구조관계

를 분석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밝히

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대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생의 신체 ․ 정신 ․ 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인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간호전략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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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생태학적 모형[8]과 선행연구에 의해 확인된 결과

들을 토대로 대학생의 행복감의 관련요인들을 포함한 구조모

형을 구축하고 실제 자료를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구조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행복감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

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가설

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여 변수 간의 관계

를 검증하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4개 도시에 소재해 있는 5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

의표집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 현재 대학교

에 재학 중인 자와 (2) 본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였

다. 대상자의 모집시 학년과 성별에 대한 별도의 고려는 시행

하지 않았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의 이상적인 

권장 크기는 200 이상이다. 표본 크기가 커지면(400~500 사이) 

민감성이 증가하여 아주 미세한 차이에도 적합도가 권장 수준

을 벗어나므로 구조모형 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200~400 

정도의 표본이 바람직하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변

수에 대한 최소 권장 수준을 만족하면서 이상적인 표본크기와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300부를 목표로 366부를 배부하고, 설

문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부를 제외한 총 357명의 설문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자가 보고형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대

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경제수준, 종교, 전공, 성

격성향을 물어보는 문항과 행복감, 가족기능, 친구 지지, 자아

존중감, 자아탄력성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모든 도구는 저자에

게 사용 승인을 획득한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1) 행복감

Argyle 등[12]이 제작한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를 Hills와 

Argyle [13]이 보완하고 Bae [14]가 번역하여 수정 ․ 보완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의 Likert-type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는 .95였고, Hills와 Argyle 

[13]의 연구에서는 .93,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2) 가족기능

Olson 등[15]이 개발한 가족 결속력 및 적응력의 평가 척도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III)

를 Kim 등[16]이 수정 ․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기능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하위 영역은 가족 결속력, 가족 적응력

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5점의 Likert-type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

구의 Cronbach’s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3) 친구 지지

Dubow와 Ullman [17]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

지 평가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Han 

[18]이 수정 ․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 지지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로 5점 Likert-type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으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Rosenberg [19]가 개발하였으며, 이후 Morris Rosenberg 

Foundation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용으로 사용을 허가한 Ro-

senberg Self Esteem Scale (RSES)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

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하위 영역은 긍정적 문항, 부정

적 문항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type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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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2,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

났다. 

5)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 [20]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

siliency Scale, ER)를 Yoo와 Shim [21]이 수정 ․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로 4점 Likert-type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 [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6,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대상자보호심

의위원회(IRB2-1041024-AB-N-01-20150317-HR-182)의 승

인을 받았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

지였다. 본 연구자는 5개 대학을 방문하여 담당 교수에게 자료

수집에 대한 설명 후 협조 허락을 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

자 대학생 1, 2, 3, 4학년 중 허락이 있었던 수업의 쉬는 시간에 

연구자의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조사를 진

행하거나, 보조 조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보조 조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의 오리엔

테이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오리엔

테이션 동안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진행 절차, 사생활보

호, 자료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

되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대상자들은 연

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연구 

수행 도중 철회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철회 시 

전혀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철회를 하는 즉시 그때까지 

받은 대상자들의 정보들은 바로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오리엔테이션 동안 설명한 내용을 포함한 오프라인 서면 및 

Google 설문지를 통한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응답에 대한 응

답률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3,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제공하였다. 자료

수집 시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도중 또는 이후라

도 문제가 발생 시 즉시 연구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

를 공지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와 Amos 21.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본의 정규성은 왜도, 첨도로 다변량 정규성을 검증하였

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가설 검증은 접근적 분포무

관 추정법(asymptotically distribution-free estimates) 일

명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을 사용하였으

며 모형 적합도 평가는 x2 통계량,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잔차평균자승이중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전체 대상자 357명 중 남성은 224명(62.7%), 여성

은 133명(37.3%)이었다. 나이는 만 19세 이하가 156명(43.7%), 

경제 수준은 보통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189명(52.9%)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의 비율이 227명(63.6%)으로 가장 높

았으며, 전공은 이공계열이 189명(52.9%), 성격성향은 양향성

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173명(48.5%)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

다(Table 1).

2. 주요 변인의 서술적 통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주요 변수들의 평균은 가족기능 74.18±12.81점, 친구 지지 

33.30±5.23점, 자아탄력성 42.38±6.29점, 자아존중감 38.50± 

7.30점, 행복감 125.49±21.35점으로 나타났다. 서술적 통계에

서 정규분포는 개별 변수의 왜도와 첨도 검정을 통하여 확인하

였는데, 왜도의 절대값과 첨도의 절대값이 1.96 범위 내에 분포

하고 있어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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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357)

Variables Category n (%)

Sex Male
Female

224
133

(62.7)
(37.3)

Age (year) ≤19
20~21
22~23
≥24

156
112
54
35

(43.7)
(31.4)
(15.1)
(9.8)

Economic 
status

Very rich 
Rich
Medium 
Poor
Very poor

15
85

189
47
21

(4.2)
(23.8)
(52.9)
(13.2)
(5.9)

Religion None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Others

227
66
22
29
13

(63.6)
(18.5)
(6.2)
(8.1)
(3.6)

Major Science and engineering
Health and medical scienc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thers

189
43
92
33

(52.9)
(12.0)
(25.8)
(9.3)

Personality 
character 

Extrovert 
Ambivert
Introvert 

124
173
60

(34.7)
(48.5)
(16.8)

Table 2. Parameter Estimates Results of Modified Model (N=357)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β)
CR p SMC

Ego-resilience Family function
Friend support

.26

.20
3.47
2.70 

＜.001 
 .007

.16

Self esteem Family function
Friend support

.30

.44
 4.92
7.13

＜.001 
＜.001

.43

Happiness Family function
Friend support
Ego-resilience
Self esteem

.15

.01

.10

.68 

 2.95
 0.33 
2.28
9.04 

.003

.740 

.022 
＜.001

.68

Fit indices for 
hypothetical model

x2=323.34, df=180, p＜.001, GFI=.92, AGFI=.90, CFI=.97, 
IFI=.97, RMR=.03, RMSEA=.04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를 살펴보면,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수가 .47~.57 범위로 나타

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모두 .80 이하였다. 측정변수 간의 다

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를 산출한 결

과, 공차한계가 0.1 이하인 변수가 없었고(0.53~0.66), vari-

ance inflation factor가 10을 넘는 변수가 없어(1.506~1.879)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가설 모형의 검증

1) 가설 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x2검정에서 x2는 323.34 (p< 

.001)로 p값이 .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카

이제곱 검정에서 기각되었다는 것은 모델을 채택할 충분조건

이지 필요조건이 아니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참조하여 판단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합지수(GFI) .92, 조정적합지수

(AGFI) .90, 비교적합지수(CFI) .97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평

균자승이중근(RMR)은 .03,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 

SEA)은 .04로 나타나 최적모델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Table 2).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변수 간에는 총 8개의 

경로가 설정되었다. 가설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난 경로를 살펴보면, 가족기능(β=.26, p<.001), 친구 지지(β
=.20, p=.007)에서 자아탄력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으

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16.5%였다. 대학생의 자아존중

감은 가족기능(β=.30, p<.001), 친구 지지(β=.44, p<.001)에

서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43.9%였다. 대학생의 행복감은 가족기능(β=.15, p=.003), 자

아탄력성(β=.10, p=.022), 자아존중감(β=.68, p<.001)에서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68.7%였으나 친구 지지에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

의 외생변수에서 내생변수로의 경로를 바탕으로 한 가설모형

의 최종 경로는 Figure 2와 같다.

2) 가설모형의 직간접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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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 나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Variables Happiness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N=357)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Ego-resilience Family function
Friend support

.26 (.001)

.20 (.023)
-
-

.20 (.001)

.26 (.023)

Self esteem Family function
Friend support

.30 (.001)

.44 (.003)
-
-

.30 (.001)

.44 (.003)

Happiness Family function
Friend support
Ego-resilience
Self esteem

.15 (.002)

.01 (.718)

.10 (.026) 

.68 (.002) 

.23 (.002)

.32 (.002)
 -
-

.39 (.003)

.34 (.003)

.10 (.026) 

.68 (.002) 

Figure 2. Path coefficients of modified model.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분석을 하였다(Table 3). 대학생의 행복

감에 가장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자아존중감(β
=.68, p=.002)이었으며, 그 다음은 가족기능(β=.15, p=.002)이

었다. 반면, 친구 지지는 대학생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기능(β=.26, p=.001; 

β=.30, p=.001), 친구 지지(β=.20, p=.023; β=.44, p=.003) 모

두 유의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적 영향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행복감에 가족기능(β=.23, 

p=.002), 친구 지지(β=.32, p=.00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행복감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을 구

축하기 위해 생태학적 모형[8]과 선행연구에 의해 확인된 결과

들을 토대로 대학생의 행복감 관련요인들의 이론적 모형을 구

축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

의 설명력은 68.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생의 행복감 예측모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결과를 비

교하기는 어려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

는 모형 구축 연구에서 모형 설명력이 73.0%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2].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

태학적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적 수준, 환경적 수준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구축한 것과 비슷하게,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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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조모형 연구[22]에서도 행복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특성 변수와 환경특성 변수를 가지고 

모형을 구축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년여

성의 행복감 구조모형에서의 모형 설명력이 82.0%를 나타낸 

결과[23]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 모형이 생태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정립하였으나, 생태학적 모형과 선행연구에 

근거한 측정변수 설정 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가족기능, 

친구 지지를 사용하였고 Kim [23]의 연구는 건강상태,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낙관성의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였기에 측정변수 수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는 생태학적 모형[8]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행

복감을 설명하는 다양한 측정변수들을 고려한 모형 구축 연구

를 제언해본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행복감에 직 ․ 간접 및 

총 효과가 있으며, 대학생의 행복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자아

존중감과 행복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

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5,19,2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의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24] 자아존중감이 행복해지는 데 

중요한 요인이며 소득 수준이 낮든, 높든지 간에 행복감을 높이

는 데 유의미함을 보여준다고 했던 연구들이 본 연구결과를 지

지한다[5,25].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이 강하며,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불안, 강박 등과 같

은 심리 정서적 문제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

적으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24]. 따라서 대학

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구

체적 중재방법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하여 긍정적 자아탐

색,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 등을 높일 수 있는 개인상담 및 중

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대학생들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 자아존중감

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대학생의 행복감에 직 ․ 간접 및 

총 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자아탄력

성, 행복감과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와의 관계 연구[26]에서 자

아탄력성이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지수 영향요인 연구

[10]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대학생의 행복지수에 정적 상관관계

를 미친다고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

서는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 요인이 긍정적 생각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 하였다[27]. 이는 자아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를 낮게 지각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경미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과 연결된다. 또한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스트

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속도도 빨라, 스트레스와 충돌한 경우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긍정적인 정서 조절을 하는 것과 같

은 맥락이다[10,26,27]. 즉, 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는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의 속성인 낙관적 태도, 자신감 향상,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낙관적 태

도, 긍정적 원동력을 불러일으키도록 감사 프로그램을 활용하

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자신감 향상을 위해 개인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달성을 통한 성취경험을 통해 자신

감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가족들로부터의 안정감, 학생들 간의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을 

통한 선후배와 친구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교수의 따뜻한 지지 

등 사회체계 내에 원만한 대인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

다[10].

본 연구는 가족기능을 대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의 외적 변

수로서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서 가족기능이 자아탄력성[28], 자아존중감[29]과 같은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명된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 환경적 요

인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

난 연구결과가 본 연구를 지지한다[10].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지지는 개인의 긍정적 신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게 된다[30].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행복감을 분석한 Song 등[4]의 연구에서도 대학

생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따뜻한 가족애를 생활 속에서 경험을 

했을 때 자신이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Diener [1]는 

매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가족들로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이 많았던 점을 강조하였다. 즉, 가정이 화목하

고, 화목한 가족과 함께 있는 따듯한 가족애를 느끼는 것은 대

학생들의 행복감에 외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대

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

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 친구 지지는 대학생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나, 그 설명력이 통계적인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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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 나

였다. 이는 Kim과 Han [10]의 높은 사회적 지지, 긍정적인 대

인관계가 행복감을 잘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밝힌 결과와

는 다른 결과였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특성보다는 자

아탄력성,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특성 변인이라고 한 결과와 

비슷하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보다는 개인 안에 존재하는 개인 

특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22]. 특히, 이러한 결과는 행

복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이 대학생 본인의 내부적인 특성

인 것에 비해, 친구 지지는 대학생을 둘러싼 환경체계로 친구 

지지가 대상자 본인에게는 직접적 영향력을 갖는 것이 미미하

여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생을 둘러싼 환경체계

로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

치는 유의미한 환경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친구 지지와 

대학생의 행복감과의 관련성을 재확인해 볼 수 있는 반복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행복감 구조모형 및 대학생의 행복감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로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특히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

을 높이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방

안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

해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내적 성격 특성 요인 이상의, 건강한 

가족기능을 통한 긍정적 지지의 복합적 요인을 반영한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

하여 개인의 내적 요인은 물론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해 총체적

인 접근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대

학들을 편의표집 하였기에 모집단을 대표하기가 어려우며, 대

학생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가족기능, 친구 지지

에 대한 자가 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무작위표본추출로 대학

생의 표본수를 확보하여 모형을 검증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행복감 영향요인들을 생태학적 모형[8]의 개인 수준의 차원과 

대인관계 및 조직 수준의 차원에서 변수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과 경로를 검증하여 현상을 이해하도록 시도되었고, 생태학적 

모형[8]을 대학생의 행복감에 일반화시켜 좋은 설명력을 나타

낸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연구의 이론적 뒷

받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변수들 간의 효과를 근거로 경로에 대한 설명과 추론을 통해 대

학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규명하였으며, 연구학적 측면에서 회귀분석과 상관관계 연구

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행복감 관련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포함

한 모형을 구축하여 직 ․ 간접 효과와 총 효과를 규명하여 구조

모형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대학생의 행복감 모형을 구축한 후 요인 간의 직 ․ 간
접 경로를 확인하여 대학생의 행복감을 통합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 대학생의 행복감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간접적으로는 가족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행복

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

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이며, 자아탄력성을 높이

는 혼합형 간호중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족기능을 

긍정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가족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추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건강한 가

족기능 향상을 위한 혼합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

의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구를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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